
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 모자이크 
 
우리 창립자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는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매우 귀하게 여겼다. 창

립자는 우리 빠스또렐레에게 맡긴 사목 활동의 모델을 이 모습에서 가져왔다. 모자이크는 우리에게 

혼을 불어넣어주는 사목 정신의 핵심을 드러낸다.  
  

  
프라따로끼-디 우르소의 모자이크 

 로마 알바노 라지알레의 모원  
 

동정녀께서는 당신을 둘러싸고 모여 있는 양들에게 “신선한 풀”을 제공하는 자세로 매우 단

순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표현되었는데, 알베리오네 신부는 이를 “차고 넘치는 생명” (참조 요한 

10, 10)을 얻게 해주는 말씀과 성사로 해설한다.  알베리오네 신부는 마리아의 사명을 “삼중의 협

력”으로 보았는데, 이는 선한 목자 예수님과 함께 양 떼를 돌보고, 보호하고, 인도하는 것이다. 

단순하고 근면하고 선하게 매일 “목자”의 삶을 사는 것이다.  하느님 백성 전체가 무엇을 필요로 

하는지 느끼고, 모든 이들의 어머니요 자매가 되어주는 신비를 살아가도록 빠스또렐라에게 권

고하고 중재하신다. 
 

마리아 앞에는 양들을 사랑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소년 목동 예수님이 계신다. 예수님의 

얼굴을 관상하다 보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. 양들을 위

하여 “생명을 내어놓기까지”(참조 요한 10, 18) 양들을 돌보신다. 알베리오네 신부는 선한 목자

예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그 정신을 우리의 것으로 하여, 

영혼들을 교육하고, 좋은 표양을 보이고, 은총을 주고, 소년 목동을 본받으라고 빠스또렐레에

게 권고하였다. 
 



마리아 곁에 오른쪽에는 사도 베드로가 왼쪽에는 사도 바오로가 있다. 초기 교회의 지극히 훌륭

한 두 분의 목자들이다. 둘 다 양 떼 가운데 있으며 목동 예수와 여성 목자 마리아께 가는 길을 가

리키며 양들을 모으는 임무를 수행한다.  빠스또렐레는 베드로에게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충실

하며 무상으로, 기쁘게, 하느님의 양 떼에게 봉사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. 바오로에게는 역사와 

문화와 대화하며 사목적 직무를 수행하는 용기를 배워야 한다.  
 

많은 양들이 있고, 이 양들은 중앙에 자리하며, 이 모든 인물들의 주의와 보호를 집중적으로 받는다. 

모든 양들은 예수님을 향한 여정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, 이름을 불러 부르시는 것을 알아듣는다. 

(참조 요한 10, 3-4) 빠스또렐레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지 않는 이들, 당신으로부터 멀어진 이들을 

위하여 갖는 연민을 함께 느끼고, 그들을 특별히 돌본다. 


